
제약기업, 수익 불확실성 크게 확대
SK증권, 정부의 의약품 가격인하 의지 강해 … 인하목표 3년간 2조원

정부가 강도 높은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제약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약

주의 회복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SK증권이 6월24일 예상했다.

하태기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총량목표를 갖고 약가인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약가

인하 압력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2010년 총 진료비는 43조6000억원으로 약제비 비중이 29.3%에 달해 약제비 총량 인하 목표를 4-5%라고 가

정할 때 3년간 1조7000억-2조2000억원, 연간 5600억-73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산정했다.

하태기 애널리스트는 “현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는 제약산업 육성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있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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